
2021년 대한민국 스
포츠를 빛낸 ‘올해의 선
수’는 누구일까요.

한국ABC 인증 유료·
발행부수4년연속1위의
스포츠동아가 주최하는

‘동아스포츠대상’이 올해부터 ‘마스크 팩 신화’를
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뷰
티브랜드메디힐과손잡고새롭게출발합니다.

‘메디힐과 함께하는 2021 동아스포츠대상’은
동아일보, 스포츠동아, 채널A가 공동 주최하며
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직접투표로 ‘올해의 선수’
를 선정합니다.

야구, 축구, 농구(남·여), 배구(남·여), 골프
(남·여) 등 국내 5대 프로스포츠의 8개 종목별
로 ‘최고의 선수’를 시상합니다. 또 미래의 스타
를 꿈꾸며 어려운 여건에서 땀방울을 흘리고 있
는 스포츠 꿈나무를 발굴, 지원하기 위해 ‘메디
힐 특별상’을 시상합니다.

종목별 ‘올해의 선수’에게는 트로피와 황금열
쇠를, 메디힐 특별상에는 트로피와 상금
1000만 원을 수여합니다.

13회째를 맞은 동아스포츠대상은 공정성과 투
명성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. 해당 스포
츠연맹·협회의운영및홍보담당자로구성된대
상운영위원회가종목별 ‘올해의선수’후보및투
표인단을 정합니다. 올해는 투표인단 선수 293명
이 종목별로 30∼50명씩 직접 참여해 투표를 완
료했고수상자는시상식현장에서발표합니다.

시상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 완
료 확인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스포츠
계 관계자 중심으로 초청하여 간소하게 진행할
계획입니다.

뀫일시 : 2021년 12월 6일(월) 오전 11시
뀫장소 :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

(2호선 을지로입구역)
뀫주최 : 동아일보, 스포츠동아, 채널A, 메디힐
뀫주관 : 스포츠동아, 스포엑스컴
뀫후원 : 문화체육관광부, 국민체육진흥공단, 대한
체육회,대한축구협회,한국야구위원회,한국프로축
구연맹,한국농구연맹,한국여자농구연맹,한국배구
연맹,한국프로골프협회,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

12월6일 오전 11시 롯데호텔서울서 시상식
야구축구등 8개종목·메디힐특별상시상

선수들이뽑은 꺋올해의선수꺍
프로스포츠 꺋왕별꺍은누구냐

선수들이 뽑은 ‘2021년 최고의 선수’는 누구일까. 12월6일
열리는 ‘2021 동아스포츠대상’ 시상식에서 가려진다. 사진
은 지난해 동아스포츠대상 수상자들. 스포츠동아DB

메디힐과함께하는2021동아스포츠대상
2021년 11월 19일 금요일www.sportsdonga.com

꿈이있는한
포기는없다
나는김재윤이다

청소년대표→드래프트미지명→ML전전→육군일반병→KT입단→포수서투수전환→마무리 꺋믿을맨꺍우뚝

▲ KT 김재윤

김재윤(31)은 올
해 한국시리즈(KS·
7전4승제)에서 KT
위즈의 순항을 이끄

는 주역 중 한 명이다. 1∼3차전에 모두
등판해 2세이브를 따내며 팀의 확실한 수
호신임을 입증했다. 데뷔 첫 KS를 치르
는 압박감을 이겨낸 것도 대단한데, 최상
의 결과까지 이끌어냈으니 더 이상 바랄
게 없다. 무엇보다 KT의 1군진입첫해인
2015년부터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멤버이
기에지금의시간이행복하기만하다.

김재윤은 KT에 입단하기까지 많은 우
여곡절을 겪었다. 휘문고에 재학 중이던
2008년 에드먼튼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
대회 대표팀에 선발됐을 정도로 전도유
망한 포수였다. 하지만 2009년 KBO 신
인드래프트에서 지명 받지 못하는 시련
을 겪었다. 이후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
이아몬드백스와 계약하며 새로운 도전
을 꿈꿨으나, 마이너리그만 전전하다
2012년 귀국했다. 더 이상 허송세월할
수 없어 병역부터 해결했다. 그마저도 국
군체육부대(상무) 등이 아닌 육군 1군사
령부 의장대, 현역이었다.

이 기간 김재윤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
선을 다해 야구를 놓지 않으려 노력했다.
기술훈련에 한계가 있었지만, 개인정비
시간을 활용해 꾸준히 캐치볼과 스윙, 러
닝을 했다. 노력을 기울인 결과는 달콤했
다. 2015년 신인드래프트에서 KT의 특
별지명을 받았다. 지명 당시 포지션은 투
수가 아닌 포수였다. 투수 수업은 2015년
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. 어깨가워
낙 강했던 터라 고교 시절에도 투수로 전
향하라는 권유를 수차례 받았다. 큰 거부

감없이새도전을받아들인이유다.
기적은 여기서 시작됐다. 시속 150km

대의 직구는 스피드와 무브먼트 모두 훌
륭했기에 메커니즘을 가다듬는 작업이
필요했다. 다행히 김재윤은 모든 것을 빠
르게 받아들였고, 이듬해(2016년) 두 자
릿수 세이브(14세이브)를 올리며 팀의
마무리투수 역할에도 익숙해졌다. “입단
첫해에는 몸을 만드는 데만 전념하려 했
다”던 김재윤의 놀라운 반전이었다. 그
는 “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에 오히려
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다”고 당시를 돌
아봤다. 조범현 당시 KT 감독과 정명원
투수코치도 열정적인 김재윤을 물심양
면으로 도왔다.

인고의 세월을 거쳐 이제는 KT를 넘
어 리그를 대표하는 마무리투수로 도약
했다. 지난해 팀의 첫 PS 진출과 20세이
브의 이정표를 세운 데 이어 올해는 30세
이브(32세이브)와 정규시즌 우승이라는
더 큰 성과를 거뒀다. 입단 첫해 빠른 공
이 강점이었던 포수 출신 마무리투수가
완성도 높은 변화구(슬라이더·스플리
터)까지 장착한, 팀의 우승을 이끄는 수
호신이 됐다. 2016시즌 내내 숙원사업으
로 꼽았던 스플리터 장착도 결국 해냈다.
조범현, 김진욱, 지금의 이강철 감독까
지 3명의 사령탑을 거치면서 한층 더 단
단해졌다. 이 감독의 한마디는 김재윤의
입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준다.

“(김재윤은) 정말 많이 달라졌고, 잘해
주고 있다. 마운드에 올라가면 편하게 경
기를 본다. 올 시즌을 마치면 확실한 마
무리투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.”

▶ 한국시리즈 관련기사 2·3·4면
고척 ｜ 강산 기자 posterboy@donga.com


